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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는 디지털 문명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식이 

변화되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점차 극복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매체 중 

하나인 스마트미디어(smart media)는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보

급되고 있다[42]. 스마트미디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기기에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웹·앱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유형의 서비스를 의미한다[35]. 스

마트기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스마트미디어의 이용자 수가 해

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17, 42].

스마트기기의 대표적 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 성인 인구 대비 보급률이 2015년 3월을 기

준으로 83.0%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4].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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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ro-social behavior as well as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between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and pro-social behavior.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63 4-year-old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 in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in SPS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in AM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self-regulat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s well as pro-social behavior; however,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ro-social behavior. Second,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regulation. In addition, children’s self-regulation indicate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ird,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found sufficient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ort to increase children’s 

self-regulation may decrease the negative effect towar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caused by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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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황성온

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38], 주 소유자인 

성인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만 3-9세에 해당하는 유·아동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유아들

의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가 2.27세로[28],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36, 3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몰입 정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낮지만[34], 스마트미디어 이용 대상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다는 점과[37], 스마트미디어는 시각·청각 자극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무비판적으로 과몰입하게 

되는 상태가 야기되기 쉽다는 점에서[19] 문제가 있다. 

유아기는 신경회로가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

로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몰입은, 신경의 치명적 결함과 같은 부

작용 및 뇌 발달 불균형을 야기하고, 집중력과 사고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며, 정서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 또한 유아의 뇌 신경회로

는 스마트미디어의 빠른 화면 전환 속도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없

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른 자극이 유아의 주의를 분산시켜 주의력 

결핍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인지력 발달을 저해하고, 자신

의 행동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부재를 야기하거나 자폐증

과 같은 사회·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2]. 

게다가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유아의 뇌가 현실에 무감

각 또는 무기력해지도록 하며,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유아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14].

우리나라는 최근 5-6년간 스마트기기와 미디어의 대중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관련 연구 또한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9].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영유아를 대상

으로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의 이용실태 및 사용현황을 조사한 연

구[26, 28, 47, 58], 둘째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의 몰

입경향성과 관련하여 발달영역과의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한 연구

[3, 11, 20, 21, 33, 48, 60, 61], 셋째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

부모의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 중독에 관한 연구[12, 22, 29, 37, 

39]가 있다. 이 중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및 미디어의 몰입경향성

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유아의 환경적 요소로 부모변인(예: 어

머니 취업 여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스마트폰 중독수준)

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13, 34]가 많으며, 영유아 발달과 연

관하여서는 영유아의 친사회성[4, 11, 20, 27, 47, 53, 59, 60]과 

자기조절력[4, 11, 23, 37, 48, 49, 58, 59]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 

이 중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성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한 유아는 타인

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미

숙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아중심적인 반면, 스마트미디어 

몰입도가 낮은 유아일수록 타인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즉, 사람이 아닌 기기

와의 몰입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감소시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20]. 이처럼 스마트미디어의 과다한 사용 및 

몰입은 유아의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47], 친사회적 행

동 발달을 저해하며[23], 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능력을 낮추고, 사

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 31].

이어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에 관

한 선행연구의 경우, 유아가 스마트미디어 몰입도가 높은 경우 자

기결정력이 낮고[10, 23], 자기통제력이 낮았다[61].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과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60, 6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 간에는 부적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자기조절력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은 시기인 유아기에는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시간에 대한 자제력이 

떨어져서 더욱 과몰입하게 되거나[10, 61], 스마트미디어에 장시

간 노출되어 또래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 결국 자기 욕구와 감

정을 조절하는 기회를 빼앗겨 다시 스마트미디어에 몰입하게 된

다고도 보았다[17, 60].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기기와 미디어가 영유아기 자녀의 행동

조절을 위한 양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9, 57] 이에 대

한 우려를 반영한 듯,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스마트미디어가 유

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

다. 그러나 Hong [7]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멀티미디

어 북아트 활동이 유아의 흥미·창의력·학습 집중력을 높여 자

기주도 학습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스마트미디어가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재앙 또는 과민이라는 엇갈

린 진단을 내리고 있다. 더불어 정신의학 신동원 교수의 경우, ‘스

마트폰은 칼과 같아서 칼자루를 쥔 사람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

다.’라고 표현하였다[25]. 즉,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었

을 때 어떤 유아는 교육적 효과에 맞게 미디어의 내용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또 다른 유아는 스마트미디어의 

자극에 쉽게 빠져버리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

이다[5]. 스마트미디어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개인 혹은 발달 변

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지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미디어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현실에서, 스마트미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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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성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찾아, 

이와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고 양육 및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유아의 ‘자

기조절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기조절력 개념은 학자마다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인지하고 인식한 것을 토대로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유보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1, 15, 18, 43, 44, 56].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어서,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자신의 욕

구를 조절할 수 있어 친구와의 갈등이 적고[18, 40, 43], 친구 관

계를 맺는 능력이 높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44, 46]. 반

대로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는 분노와 폭행의 정도가 높고, 사회

적 고립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높다[15, 56].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친

사회성 행동 및 자기조절력과 부적 관련성이 있고,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성 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변

인 간의 관련성은 이미 밝혀졌으나[10], 세 변인의 인과성 및 영

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기기가 영유

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

으로 삼은 연구[33]는 있었으나 한 편에 불과하며, 친사회성 발달

과 연관이 높은 자기조절력을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

어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력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직접, 간접)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마

트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유아들에

게 있어서 자기조절력과 같은 내적 변인이 친사회성 발달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마트미디어보다는 스

마트폰에 한정되었기에, 유아가 자주 접하는 스마트 TV [28], 태

블릿 PC, 인터넷 웹(동영상, 게임, 사진 찍기, 음악 및 e-북 듣

기, 교육용 컨텐츠 이용 등) 등을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

서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일으

킬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력

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 경기도 부천시에 소

재한 유치원 6곳(공립 2곳, 사립 4곳)과 어린이집 10곳(국공립 8

곳, 민간 2곳)에 재원중인 만 4세반 유아의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에게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

성에 관한 설문지를, 담임교사에게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

기조절력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부모와 교사에게 각 

340부의 설문지를 의뢰하였으며, 회수된 271부(회수율, 79.7%) 

중 문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26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남아가 

138명(52.5%)이었고 여아는 125명(47.5%)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

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유·아동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41]를 Lee 

[2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에 대해 부모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장애(5문항, 예: 스마트미디어

를 하다가 화장실 가는 것을 잊거나 식사하거나 휴식하지 않는다,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으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가

상세계 지향성(2문항, 예: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흥미진진해 보이거나 생기가 있어 보인다, 스마트미디어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 편안해 보인다), 금단(4문항, 예: 스마트미디어를 

못하게 되면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다, 스마트미디

어를 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 내성(4문항, 

예: 정해진 사용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

는다, 정해진 사용 시간을 잘 지킨다-역채점문항)의 4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

입경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

도(Cronbach a)는 각각 .83, .70, .75, .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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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Weir와 Duveen [54]

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PBQ)를 Lee [30]가 번

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해 유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도구

는 총 18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돕기 행동(6문항, 예: 친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애쓴다,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는 친

구를 위로하고자 한다), 배려하기 행동(6문항, 예: 놀이상황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말리려고 한다, 다른 친구가 잘한 

일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협동

하기 행동(6문항, 예: 놀잇감을 친구와 나누어 쓴다, 친구와 함께 

놀이시설 등을 차례대로 이용한다)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

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89, 

.83, .84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Kendall과 Wilcox [16]

의 자기조절능력 검사도구(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를 Park [45]이 번안·수정하고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해 유아교사가 평가하도

록 하였다. 총 33문항 중 충동성 감소 영역의 3문항(이 유아는 

자주 말썽을 피우는 편입니까?, 이 유아는 어떤 일을 할 수 없

을 정도로 안정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이 유아는 자기가 가

는 길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편입니까?)이 제외된 총 30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4, 매우 그렇다)로 내적 정서를 억제하는 능력인 ‘자기통제

력(10문항, 예: 활동이 자주 변하지 않고 지속적입니까?,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당장 가지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편입니까?),’ 직

선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능력인 ‘충동성 감

소(10문항, 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경우 참고 기다리는 편입

니까?,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 일은 거의 없습니까?),’ 외부 

자극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억제하는 작용인 ‘주의집중

력(10문항, 예: 자신의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흩어지지 않

고 집중을 잘 하는 편입니까?, 한꺼번에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편입니까?)’의 3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89, 

.93,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연구도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 4세반 유아 40명과 학부모 32명, 교사 2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교사용 설문지에 

난해한 문항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인천 및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유치원 6곳(공립 2곳, 사립 4곳)과 어린이집 10곳(국공립 8곳, 민

간 2곳)의 원장과 학부모, 유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절차를 

설명한 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만 4세반 학부모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총 271부 중 성실하게 응

답된 26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

과 Amos ver. 21.0 (IBM Co.)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측

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 높

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

동 간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1). 첫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의 모든 하위요

인은 자기조절력의 모든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부적(rs= -.22

∼-.37, p＜.01, ∼.001)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몰입경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낮아짐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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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의 모든 하위요

인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부적

(rs= -.19∼-.37, p＜.01, ∼.001)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유

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모든 하위요인

은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rs=.59∼.82, p

＜.001)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지수는 .817에서 1.000 

(.1 이상 안전)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00에서 1.224 (10 이

하 안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의 일치성 

확인(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및 잠재변인이 서로 독립

된 것인지 확인(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하였다. 그러

나 집중 및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전에,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goodness of fit index (GFI, .902), normed 

fit index (NFI, .934), Tucker-Lewis index (TLI, .929), 

comparative fit index (CFI, .948)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

나, c2/df (4.316)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113)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이에 오차변량 간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57].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의 돕기 행동(e8)과 배려하기 행동(e4) 간 수정지수가 79.222로 

두 변인 간 공분산을 설정한 후(Figure 1), 모델 적합도를 재분석

한 결과, c2/df (1.356), GFI (.970), RMSEA (.037), NFI (.980), 

TLI (.992), CFI (.995)로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수정 

후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Table 1. Correlation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1 1

2 .38*** 1

3 .76*** .46*** 1

4 .68*** .41*** .64*** 1

Self-regulation 5 -.35*** -.26*** -.23*** -.30*** 1  

6 -.37*** -.25*** -.31*** -.37***    .87*** 1

7 -.32*** -.22** -.26*** -.28***    .82***    .85*** 1

Pro-social behavior 8 -.24*** -.22*** -.19** -.23***    .60***    .59***    .59***   1

9 -.27*** -.26*** -.19** -.26***    .66***    .65***    .61***    .83*** 1

10 -.37*** -.30*** -.31*** -.35***    .82***    .82***    .75***    .71***    .78*** 1

M 2.25 3.34   2.45   2.71 2.77 2.86 2.91 2.65 2.71 2.94

SD  .53  .55    .55    .51  .59  .69  .60  .66  .59  .60

1,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2, virtue life orientation; 3, withdrawal; 4, tolerance; 5, self-control; 6, low impulsivity; 7, concentration; 8, 
help; 9, consideration; 10, cooperation.
**p <.01, ***p <.001. 

Table 2. Fit Indices in Measurement Model

Model  c2 df CMIN/df GFI RMSEA NFI TLI CFI

Measurement model 142.428 32 4.316 .902   .113  .934  .929  .948

Modified measurement model  42.048 31 1.356 .970   .037  .980  .992  .995

Fit indices - - <3 >.900 <.05 >.900 >.900 >.900

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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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ified measurement model fit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001.

Figure 2. Research model for the impact pro-social behavio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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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 간 상관은 -.42,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은 .88,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

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은 -.42로 나타났다. 더불어 잠재

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가는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이 .5 이상이므로 집중타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판별타당성 검

증은 상관이 높을수록 판별타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에, 일반

적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하여 대표적으로 

검증한다[55]. 이에 Figure 1에서 잠재변인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자기조절력↔친사회적 행동’을 선택하여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상관계

수는 .88이므로 (.88)2=.77이고, 자기조절력 AVE는 .92, 친사회

적 행동 AVE도 .86으로, 두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1) 연구모델, 대안모델의 적합성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

절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구조모형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모델(Figure 2)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력

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제시한 모델이다. 

대안모델(Figure 3)은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경로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친

사회적 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모델이다. 대안모델

은 연구모델에서 경로가 1개 추가된 모델이므로 연구모델과 대안

모델은 1개의 자유도 차이(Ddf=±1)가 발생한 둥지모델(nested 

model)이다[55]. 연구모델과 대안모델은 둥지모델 관계에 있기

에, 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3). 대안모델은 연구모델

과 비교해 지수가 2.159 작고 자유도가 1 작다. 유의수준 .05이며 

자유도가 1일 때의  임계치인 3.84보다 작으므로 연구모델이 더 

좋은 모형으로 판별된다. 즉, 대안모델은 연구모델에 비해 자유도

가 1 감소하였으나,  지수 감소분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못했으므로, 대안모델은 연구모델보다 우수하지 

않다. 

그 밖에 연구모델과 대안모델 모두 적합도 지수 7개 기준 값에

서 적합하였으나, 연구모델이 대안모델보다 GFI, NFI, CFI 지수

가 더 높고, AIC 지수가 더 낮아 우수한 모델로 판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기

각역(C.R.) 절대값이 1.965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으로 기각여부

를 검증한 결과(p＜.05), 대안모델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

입경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경로 기각역 -1.475로 절대값

이 1.965보다 작아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인 것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연구모델을 최종모델로 선정하였다. 

Figure 3. Alternative model for the impact pro-social behavio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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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황성온

2) 최종모델 분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Table 4).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력에 직접

적으로 영향(b=-.42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몰입경향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스스로를 통

제하고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이 낮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b=-.88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력

이 높은 유아일수록 남을 돕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것과 같은 친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출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

으로 재표본추출을 통해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사용하였다(Table 5). 그 결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

성은 자기조절력을 매개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b=-.377 (p

＜.01)로 유의하게 간접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에 직접효과가 있고 부적관계이기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

경향성이 증가하면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줄어든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효과가 있고 정적관계이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증가하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

다. 이어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자기조절

력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유아의 자기

조절력을 신장시키시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

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이 미치는 영

Table 4. Path Coefficient for the Research Model (Final Model) 

Path B b SE C.R.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self-regulation -.582 -.427 .091 -6.359***

Self-regulation → pro-social behavior  .978  .883 .048 20.319***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Final Model)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self-regulation -.427 - -.427

Self-regulation → pro-social behavior  .883 -  .883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pro-social behavior - -.377 -.377

Table 3. Fit Indices of Research Model and Alternative Model

Model  c2 df CMIN/df GFI RMSEA NFI TLI CFI AIC

Research model 44.207 32 1.381 .969  .038  .979  .992  .969 90.207

Alternative model 42.048 31 1.356 .995  .037  .980  .992  .995 90.048 

Fit indices - - <3 >.900 <.05 >.900 >.900 >.900 Lower

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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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력의 매개 효과

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

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탐색하는 것이

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

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

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높은 유

아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조

망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놓쳐,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고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5, 10, 28, 

47]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유아가 스마트미디어 몰입이 심할수

록, 친구와 나누고 배려하는 관계 형성 능력이 낮아, 사회에서 지

향하는 행동이 줄어들고, 과잉행동 및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3]. 유아기는 모방 및 동일시 현상이 강하며, 도덕적 가

치판단 기준과 현실성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미디어에 취약해[6], 

실재 인물이 공격하는 장면을 본 것보다 미디어에 등장한 인물이 

공격하는 장면을 본 후 유아의 신체 공격성이 더욱 증가한다[52]. 

그러므로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할 때, 유아가 과도하게 스마

트미디어를 사용하여, 가상세계를 지향하거나 공격성과 같은 모

방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의 노출 환경

을 부모와 교사가 점검하고, 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도덕성 및 

폭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양질의 스마트미디어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 준거에 대한 정보

를 학부모와 유아에게 제공해야 하며, 부모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일종의 양육도우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의 양육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는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 모든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낮아

진다는 연구결과[10, 33, 37, 52, 59]와 일치한다.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목적 중 하나인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연구에서,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36], 자기조절력 역시 낮다는 연구 결과[2, 20]와도 맥을 같이한

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대표적 기기인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조절력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58]. 이에 대하여 Yim 등[58]은 유아

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작용하기보다

는 부모나 주변 어른에 의해 조절하게 되므로 서로 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부모·

교사·주변 어른에 의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수동적으로 

통제받고 있는지 아니면 유아 본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유아

의 자기조절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 과정을 살펴보

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비롯하

여 대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 간

의 상관성이 드러났으므로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들의 경우 스

마트미디어 사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용시간과 횟수

에 대한 규칙을 세워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를 습관화하여 자기조절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와 지내는 경험이 적은 유

아는 자기조절력이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결국 스마트미

디어에 몰입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또래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

와 자기조절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도 

역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

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37, 40, 48, 59]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

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적응에 문

제가 있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46]와도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조절력이 낮은 유아는 

또래와 함께하기보다 혼자서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여 오히려 스

마트미디어에 더 몰입하게 된다[4, 11]는 점에서,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교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방해가 되는 환경적 요소는 없는지, 유아의 행동 

및 언어습관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가 자기조절력 및 친사

회적 행동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자기

조절력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유아의 자기조절력도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에 직접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

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는 있으나 

두 변인 사이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가 아니다. 즉, 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자기조절력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

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아가 스

마트미디어를 통해 이용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내용 및 폭력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스마트미디어에 얼마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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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근거로 유아의 친사회성 행동이 결정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스마트미디어 몰입경

향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변화된 자기

조절력이 결국 친사회성 행동의 수준을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

아의 자기조절력을 우선 발달시켜야 한다는 Shin [50]의 연구결과

와 Hwang과 Kwon [8]이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조절력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또래와의 사회성 및 상

호작용능력이 향상된 연구를 지지해 준다. 덧붙여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통해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기조절력은 생득적이기보다는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발달해 나가

는 능력이며, 유아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달이 가능하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충분히 교육할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다. 자

기조절력이 증진되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을 경감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정

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자기조절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과정도 같

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신장을 위하여 관련 

내용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등의 연계된 교육활

동을 구성하여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은 본 연구에 참여한 유

아의 부모에 의해 측정되었다.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에 관한 부모들의 기준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보다 객관

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좀 더 실제로 유아를 관찰하고, 부모와 이

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측정 도구가 동시

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스

마트기기, 인터넷 등의 몰입경향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성인이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유아에게 질문하

고 응답이 가능한 형식의 측정도구가 개발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력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정하여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 유아의 친사회성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양육태

도[1]와 유아의 정서지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변인

들 간의 경로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을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

다. 이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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